
한국정밀공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수주형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기업과 

수주기업이 상호 협의 하에 프로젝트를 

정의한다.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 정의 시점에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에는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즉, 발주기업은 

의뢰한 주문의 진척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주기업 요청하지만, 수주기업은 

자사의 기술노하우 보안과 발주기업의 지나친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꺼린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수주기업 입장에서 공개 여부에 민감한 

정보로 프로젝트 업무 일정, 예산, 자원 할당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업무 일정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 업무의 공개 적용여부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주기업이 발주기업에 

제시하는 간트차트 상에서 정보의 왜곡 없이 

비 공개할 단위업무 일정을 감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정보 왜곡은 수주기업이 

특정 단위업무 일정을 비 공개로 설정할 때, 

단위업무 간의 연관관계가 상실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주기업은 비 공개할 

단위업무들의 일정을 감추는 동시에 업무 간의 

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일정정보를 발주기업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연관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일정 

비 공개 방안을 제시한다.   

 

2. 단위업무간 연관관계 
 

단위 업무는 프로젝트의 업무구조(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상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한 마지막 업무를 의미한다. 단위업무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의 

정보를 속성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단위업무는 

이러한 일정정보 이외에 단위업무 간 연관관계 

(dependency) 정보를 포함한다[1]. 여기서 

단위업무 간 연관관계는 업무 간의 선후관계를 

의미한다. 업무간 연관관계는 단위업무의 시작 

(start)과 종료(finish)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Fig. 1 참조). Fig. 1-(a)는 가장 

일반적인 FS(Finish to Start)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업무 A 가 종료된 이후에 단위업무 

B 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Fig. 1-(b), 

(d)는 각각 FF(Finish to Finish) 관계와 SS(Start 

to Start) 관계로 업무가 병렬로 수행되는 

상황이다. FF/SS 관계는 단위업무 A 가 종료/ 

시작된 이후에 단위업무 B 가 종료/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c)는 단위업무 B 의 사전 

정지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업무 A 가 

시작된 이후에 B 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2-4]. 

 
Fig. 1 단위업무간 연관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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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의 일정을 감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Fig. 2 참조). 첫째는 감추고자 

하는 단위업무를 이전 단위업무나 이후 단위 

업무와 병합하는 것이다(Case1). 둘째는 특정한 

단위업무를 없애고 이전 단위업무의 연관 

관계와 이후 단위업무 사이에 연관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다(Case2). 셋째는 감추고자 하는 

단위업무의 일정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전후 단위업무에 각각 병합하는 것이다(Case3). 

 
Fig. 2 단위업무 비공개 유형 

 

4. 단위업무간 연관관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공개 유형  
 

본 연구에서는 특정 단위업무의 일정 

정보를 비공개로 했을 때, 다른 단위업무 간 

연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세 가지 단위업무 A, B, C 가 A-B 연관관계, B-

C 연관관계를 이룰 때 총 16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Fig. 3 에서 16 가지 상황마다 적용 가능한 

비공개 유형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A-B 연관관계가 SF 관계이고 B-C 연관관계가 

SS 관계인 경우는 비공개 유형 Case1 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Case1 은 단위업무 A, B 를 

병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 Case1 은 단위업무 

B, C 를 병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Case1 

경우에서 단위업무 B 의 일정이 단위업무 

C 보다 짧을 때 단위업무 B, C 를 병합한다면, 

병합된 B, C 와 단위업무 A 의 연관관계가 

깨지게 된다. 이 경우, 두 번째 Case1 에서는 

단위업무 B 의 일정이 단위업무 C 보다 길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A-B 연관관계가 

FS 관계고 B-C 연관관계가 SF 관계인 경우, 

비공개 유형 Case2 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위업무 B 를 없애고, A-B 연관관계와 

B-C 연관관계를 이어 새로운 A-C 연관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추후연구 
 

본 논문은 수주형 가치사슬 상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수주기업의 단위업무 

일정정보를 비공개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여기서, 수주기업이 특정 업무의 일정정보를 

비공개하면 단위업무간 연관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관관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일정정보 비공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프로젝트 업무 수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연(lag), 선도(lead) 연관 

관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단위업무 비공개 유형 이외에 

추가적인 유형이 가능한지와 단위업무들의 

복합적인 연관관계 상황에서 특정 단위업무의 

비 공개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Fig. 3 단위업무간 연관관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공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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